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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working environment of nurses by identifying the key 

keywords associated with the unfair working conditions of Korean nurses reported in various media 

outlets in the media. "Nurse NOT (nurse) or nurse" was searched on BIG KINDS, selected articles 

related to the unfair treatment of nurses, extracted the final 309 cases, and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of hospital-level, regional, keyword, and integrated keywords in the article using Excel2007. Of the 309 

articles, 79 (22.56 percent) were published from November 2015 to October 31, 2016, 92 (29.77 

percent) from third medical institutions, and 121 (39.1 percent) from across the country. The integrated 

keywords were summarized into a total of 14, followed by sexual assault/sexual harassment (14.88%), 

shortage of nurses (11.65%), burning nurses (11.0%), unfair dismissal (10.67%) and physical assault 

(10.35%). The findings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positive working environment for 

nurses and improving positive image awareness of nursing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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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연관 주요 키

워드를 확인함으로써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

이다. '간호 NOT(간호사) or 간호사'를 BIG KINDS에서 검색하여 간호사의 부당한 처우와 관련된 

기사를 선별, 최종 309건을 추출한 후 내용 분석을 통하여 기사가 보도된 시기, 기사에 나타난 병

원급, 지역, 키워드, 통합키워드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발표된 시기, 

기관, 지역은 각각 2015년 11월~2016년 10월 31일 79건(22.56%), 3차 의료기관 92건(29.77%), 전국 

121건(39.1%)으로 나타났다. 통합 키워드는 총 14개로 정리되었으며, 성폭행/성희롱(14.88%), 간호

사 인력부족(11.65%), 간호사 태움(11.0%), 부당해고(10.67%), 신체적 폭행(10.35%) 등의 순이었다.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긍정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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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Introduction

현대사회는 미디어의 시대이다.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의 

발전은 미디어의 시대를 열었고, 미디어 시대에서 사람들

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하며 경험을 

확장하면서 사회의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즉, 매스미디어

는 일반 대중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

중들의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3].

매스미디어에서 비추어 지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사회

의 인식은 미약하기는 하지만 변화하고 있다[4]. 과거 미디

어에서 간호사는 자기희생적인 영웅, 성적인 대상이거나 

순종적이며, 단순히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2][5-6], 대중에

게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의 직업[7-8] 등으로 인

식되었으나 Gallup 조사에서 모든 의료전문가 중 가장 신

뢰받는 직업은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9] 환자의 회

복과 안녕을 위해 간호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직인이라

는 인식이 향상[2][10]되고 있고 역할 확대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그러나 여전히 많

은 경우에 간호사들이 받는 열악한 처우 등과 같은 부정적

인 측면도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10]. 간호를 낮은 직종

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간호사 이직 동기를 부여하여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며[12] 이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

상시키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1-3]. 매스미디

어에서 간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간호현장 환경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에 따라 대중들이 인지하게 되는 간호사 이

미지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대중매체에서 간호사

의 근무환경이 어떻게 보여 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의미

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간호사 이미지를 향상시

키는데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고령화 사회, 만성질환 증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의료수요가 다변화하고 있고 간호수요 증가 뿐만 아니

라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

호인력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간호사의 수요

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증

원하는 등 간호사 양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는 37.5만명으로 5년 평균 매년 약 1.6만명

의 신규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2017년 18만 6천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49.6%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약 53.8% 수

준으로 낮아 여전히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14].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으로 인한 높은 이직과 퇴직이 지적되고 있다[14-16]. 위

험하고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간호사들이 의료현장

을 떠나게 하는 요인[14]인 반면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간

호사의 재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16-17].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

료가 거의 없고, 실제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언론 보도

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언론 보도내

용을 기반으로 인식을 형성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즉, 

언론 보도의 내용은 간호사의 근무지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과도한 

업무량, 간호 인력의 부족, 의무적인 오버타임 근무, 낮은 

임금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이직률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4-16].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많은 양

적 연구들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근무환경과 관련된 미디

어 내용분석연구는 없었다.

이에 매스미디어에 나온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기사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근무환경을 구축

하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이미지 인식향상을 구

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Purpose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 신문 등의 미디어에 보도된 한국 

간호사에 대한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연관된 주요 키워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한국 간호사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를 통해 한국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파악

함으로써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이미지 인식 향상을 위한 계

획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기사의 보도 시기, 

지역, 의료기관 등을 파악한다.

2) 한국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기사 분석을 통하

여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나타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한다.

3) 한국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기사 분석을 통하

여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언론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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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ethod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매스미디어에 언급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한 뉴스,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의 내용

과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미디어 내용분석 연구이다.

2. Data Collection

2012. 11. 01 부터 2017. 10.31일까지 BIG KINDS 검

색엔진에 '간호 NOT(간호사) or 간호사' 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 최근 5년 동안의 총 27,526건의 기사가 확인

되었다. 그 중에서 IT_과학, 스포츠, 국제, 문화, 사회(장애

인, 날씨, 미디어, 교육), 경제(자원, 부동산, 금융_재테크, 

자동차, 반도체, 산업_기업, 무역, 증권_증시, 외환, 취업_

창업, 유통, 국제경제, 경제일반, 서비스_쇼핑), 정치(북한, 

외교, 선거, 청와대) 관련 기사 총 25,514건을 제외하고, 

지역, 사회(의료_건강, 환경, 사건_사고, 여성, 노동_복지, 

사회일반), 정치(행정_자치, 국회_정당, 정치일반) 관련 기

사 총 2,012건을 추출하였다. 2,011건의 기사 중, 자연재

해, 교통사고/산업사고, 사회갈등(전쟁, 테러행위, 혁명/폭

동, 대량학살), 사회문제(중독, 미성년범죄, 노예), 범죄(성

범죄 – 성매매, 음란물, 기업범죄, 뇌물수수, 일반범죄 – 

방화, 유괴/납치, 살인, 사기, 마약) 관련 기사 총 1,703건

을 제외하였고, 본 연구목적과 무관한 기사들은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하여 제외하여 간호사의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

경에 대한 기사 '309건'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Fig. 1).

Fig. 1. Flow Chart

3. Data Analysis

자료 분석은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의 표면적 내용을 객관적·체계적·양적으로 기

술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어떠한 특정 문제에 대하여 여

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분

류체계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식을 얻기 위해 정보를 분석

해내는 방식이다[18]. 즉, 수집된 자료를 정확히 규정된 분

류유목에 따라 각 유목에 맞는 결과 값의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내용분석은 미디어 효과를 연구하기 위

한 시작점이고 미디어가 전달하고 있는 정보의 주제와 대

중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분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19]. 언론매체 내용분석 연구의 장점은 첫째, 자료의 

수집이 철저히 연구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언

론 매체(뉴스기사, 전국 및 각 지역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지역별·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

한 특징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자료 수집하거나 분석할 때 연구자들의 가치

관 또는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어

렵다는 점이 있다. 

미디어 내용 분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 검색

시스템인 BIG KINDS 검색엔진에서 '간호사', '간호'와 관

련된 키워드를 입력하여 간호사 근무환경과 관련 있는 내

용을 우선 선별하였고, 다음 단계로 본 연구의 대상인 간

호사의 부당한 처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관련된 기사를 선

별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 2007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입력하였고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기사의 보도시기, 기사의 출처 지역, 기사에 나타난 기

관의 종류, 기사의 주요 키워드, 통합키워드의 5개의 항목

으로 분류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류 시 분석의 신뢰도 확

보를 위해 연구자 간 합의를 통한 기준에 의해 자료를 도

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간 크로스 체크를 통해 

서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중 검색어가 한 번 이상 

언급되어 수집된 자료 중 본 연구목적과 무관한 기사들은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하여 제외하였다.

III. Result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rticles

본 연구결과 기사의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분석된 

총 309건의 기사가 주로 인터넷과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기사가 발표된 시기는 2015년 11월에서 2016년 10월 31

일자가 79건(22.56%)으로 간호사의 부당처우와 관련된 기

사가 가장 많았고, 2016년 11월이 74건(23.94%), 2014년 

11월이 66건(21.35%), 2012년 11월이 56건(18.12%), 

2013년 11월이 34건(11.0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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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

Keywords

1st place

Poor working environment 30 (9.71)

Rant/Violence 26 (8.41)

Pregnant/Parenting 25 (8.09)

Nurse labor shortage 25 (8.09)

Irregular work 22 (7.12)

Personality problem 11 (3.56)

Strike 7 (2.27)

Union 7 (2.27)

Nursing assistant 4 (1.29)

Shut down 3(0.97)

Tact 3 (0.97)

Emotional labor 3 (0.97)

Unfair dismissal 2 (0.65)

Time selection system 2 (0.65)

Burning nurse 2 (0.65)

Suicide 2 (0.65)

Burnout syndrome 2 (0.65)

Areas vulnerable to 

medical treatment
2 (0.65)

Post-traumatic stress field 1 (0.32)

Tutorial training 1 (0.32)

Re-use 1 (0.32)

Etc 33 (10.68)

Excluded word(hospital, 

nurse, military, nursing 

officer, hospice, nursing 

association, military, 

nursing, female, 

recruitment, professor)

95 (30.74)

Keywords

2nd place

(n=309)

Sex crime 26 (8.41)

Rant/Violence 22 (7.11)

Excessive business hours 20 (6.47)

A new nurse low wages 14 (4.53)

Pregnant/Parenting 20 (6.47)

Punishment 17 (5.50)

Table 2. Results of Extracting Keywords Mentioned 

in the Article                               (N=309)

분석된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관별로 분류했을 때, 

3차 의료기관(500병상 이상) 92건(29.77%)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전체기관 89건(28.80%), 2차 의료기관

(30병상 이상) 65건(21.03%),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

공기관 33건(12.29%), 1차 병의원급 12건(3.33%)으로 분

류되었다.

기사에서 언급된 지역으로는 전국이 121건(39.1%) 이였

다. 그 다음으로 대구,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가 83건

(26.86%), 서울 40건(12.9%),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23건

(7.44%), 대전을 포함한 충청도 19건(6.14%),  제주도 9건

(2.91%), 수원,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가 8건(2.58), 강원도

가 6건(1.94%) 순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eriod

2012.11.1.-2013.10.31 56 18.12

2013.11.1.-2014.10.31 34 11.00

2014.11.1.-2015.10.31 66 21.35

2015.11.1.-2016.10.31 79 22.56

2016.11.1.-2017.10.31 74 23.94

Medical

Institutions

Tertiary medical 

institution
92 29.77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
65 21.03

Primary medical 

institution
12 3.88

Public institutions 38 12.29

All medical institutions 89 28.80

Etc 13 4.20

Regions

Nationwide 121 39.15

Seoul 40 12.94

Gyeonggi-do 8 2.58

Gyeongsang-do 83 26.86

Jeolla-do 23 7.44

Chungcheong-do 19 6.14

Gangwon-do 6 1.94

Jeju Island 9 2.9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rticles (N=309)

2. Results of Extracting Keywords Mentioned 

in the Article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기사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중 가치중립적인 단

어 총 95개(30.74%)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214개의 단어를 

선정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30개(9.71%)로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했고, 폭언 및 폭행이 26개(8.41%), 임신 및 육아와 

간호 인력부족이 각각 25개(8.09%), 비정규직이 22개

(7.12%), 성적문제가 11개(3.56%), 파업과 노조가 각각 7

개(2.27%) 등으로 뒤를 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 중 가치중립적인 단어 51

개(16.50%)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258개의 단어를 선정했

다. 성범죄는 26개(8.4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폭행 

및 폭언 22개(7.11%), 과도한 업무시간과 임신 및 육아가 

각각 20개(6.47%), 징계 17개(5.50%), 간호 인력부족 16개

(5.17%), 신입간호사의 적은 임금 14개(4.53%), 노사갈등

과 열악한 복지가 각각 13개(4.20%) 등이 뒤를 이었다.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 중 가치중립적인 단어 

94개(30.42%)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215개(69.58%)의 단

어를 선정했다. 매체의 이슈는 인력부족 28건(9.06%), 징

벌 23건(7.44%), 임신 20건(6.47%), 폭행 19건(6.15%), 

업무과중 19건(6.15%), 파업 16건(5.18%), 임금 15건

(4.85), 무기직 13건(4,21%), 부당해고 10건(3.24%), 태움 

7건(2.27%), 성폭행 6건(1.94%), 회식 6건(1.94%), 의료진

보호방안미흡 4건(1.29%), 교육 부족 2건(0.65%), 안전대

책미흡 2건(0.65%), 3교대 1건(0.3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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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 labor shortage 16 (5.17)

Labor conflict 13 (4.20)

Poor welfare 13 (4.20)

Fire 11 (3.55)

Visiting nurse Weapon 

contract
10 (3.23)

Strike 8 (2.58)

Nursing staff reform plan 7 (2.26)

Low wage increase rate 7 (2.26)

Stress 7 (2.26)

Doctor labor shortage 6 (1.94)

Burning nurse 6 (1.94)

Irregular work 5 (1.61)

Low health level 3 (0.97)

Etc 27 (8.73)

Excluded word(nurse, 

female, medical 

institutions,

health, ·nursing, mers, 

nursing association) 

51 (16.50)

Keywords

3rd place

Labor shortage 28 (9.06)

Punishment 23 (7.44)

Pregnant/Parenting 20 (6.47)

Rant/Violence 19 (6.15)

Heavy work 19 (6.15)

Strike 16 (5.18)

Wage 15 (4.85)

Contract worker 13 (4.21)

Unfair dismissal 10 (3.24)

Burning nurse 7 (2.27)

Rape 6 (1.94)

Dining together 6 (1.94)

Insufficient protection for 

medical staff
4 (1.29)

Insufficient training 2 (0.65)

Insufficient safety 

measures
2 (0.65)

3 shifts 1 (0.32)

Etc 24 (7.77)

Excluded word(nurse, 

female, medical 

institutions, patient, 

infection control, 

resignation, medical 

treatment, unemployed)  

94 (30.42)

3. Integrated Keyword Rank

간호사의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과 관련된 주요 통합 

키워드는 간호사 인력부족, 간호사 태움, 간호인력 개편안, 

미흡한 복지, 범죄, 부당 해고, 성폭행/성희롱, 신체적 폭

행, 업무 과중, 열악한 업무환경, 의사 인력부족, 임금 수

준, 파업, 기타. 총 14개로 정리되었다.

전체 통합키워드는 기사 309개 중, 성폭행/성희롱이 46

개(14.88%)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간호사 인력부족 36

개(11.65%), 간호사 태움 34개(11.0%), 부당 해고 33개

(10.67%), 신체적 폭행 32개(10.35%), 기타 27개(8.73%), 

미흡한 복지 24개(7.76%), 파업 23개(7.44%), 임금 수준 

17개(5.5%), 간호인력 개편안 11개(3.55%), 업무 과중 10

개(3.23%), 열악한 업무환경 8개(2.58%), 의사인력 부족 5

개(1.61%), 범죄 2개(0.64%) 순이었다(Table 3).

No Keywords N %

1 Rape/Sexual harassment 46 14.88

2 Nurse labor shortage 36 11.65

3 Burning nurse 34 11.00

4 Unfair dismissal 33 10.67

5 Violence 32 10.35

6 Etc 27 8.73

7 Poor welfare 24 7.76

8 Strike 23 7.44

9 Wage 17 5.50

10 Nursing staff reform plan 11 3.55

11 Heavy work 10 3.23

12 Poor working environment 8 2.58

13 Doctor labor shortage 5 1.61

14 Crime 2 0.64

Table 3. Integrated Keywords Rank         (N=309)

IV. Discuss

본 연구는 지난 5년간 언론에 나타난 간호사 처우와 관

련된 기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키워드를 추출해 분류

해보았다. 그러나 자료수집과 내용분석 자료 분석방법의 

한계로 본 연구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키워드를 선별할 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 처리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다. 연구자 간의 동의로 제거한다는 규칙을 적용

하였으나, 이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단어에 대

한 객관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도시기 데이터 분석에서 자료 수집을 해당 연도

의 11월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간호 및 간호사

와 관련된 기사 변화추이를 알기가 어렵고 데이터의 일관

성을 찾기가 어려워 분석결과 해석에 제한점을 주었다. 

수많은 보도와 사건사고가 있었으나, 긍정적인 보도는 

없었고 간호사 개인의 입장에서나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기

사로 다루어진 간호사의 처우가 간호사가 겪는 모든 부당

한 대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보건 분야의 제도나 문제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당한 처우를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간호

사의 환경적 개선과 간호의 질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보도시기를 볼 때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을 제외하고, 간호 및 의료계에 특징적 사건·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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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그와 연관된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2012년 11

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은 2013년 2월 14일, 보건복

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와 관련된 기사가 주를 이뤘다. 기사의 주 

키워드는 간호인력개편안으로 간호의 질이 떨어지고, 간호

사의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내용이 다수이고, 그 외에 진

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기사들이 뒤를 이었다. 2014년 11

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은 2015년 5월 20일에 발생

한 국내 첫 메르스환자 이후로 메르스 환자들의 간호와 관

련된 기사들이 있었다. 메르스 발생 당시보다는 메르스 사

태가 정리되면서 가려져 있던 의료인들의 건강 및 업무실

태나, 간호사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잠정적 메르스 환자로 

여겨져 받았던 피해에 관한 기사들이 있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은 1, 2, 3차 기관에서 발생한 

의사의 간호사 폭행, 폭언 및 성희롱 관련 기사가 주를 이

루고, 기간제 방문간호사의 부당해고와 관련된 기사들이 

뒤를 이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은 

S대학교를 비롯한 3차 기관들의 신규간호사 열정페이 사

건과 노동조합의 파업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조

사기간 전체에 간호사 폭행, 폭언 및 성희롱과 인력부족, 

임신순번제 등의 기사들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 11월에서 2016년 10월 31일이 79건(22.56%), 

2016년 11월에서 2017년 10월 31일이 74건(23.94%)으로 

보도가 가장 많은 것을 볼 때, 간호사 폭행, 폭언 및 성희

롱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요구

하는 열정페이와 같은 내용에 언론의 관심이 많이 쏠렸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별 분류를 보면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간호사들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를 제외하

고 3차 의료기관 92건(29.77%), 2차 의료기관 65건

(21.03%), 공공기관 33건(12.29%), 1차 병/의원급 12건

(3.33%), 기타 14건(4.20%)의 순서로 간호사 처우에 관한 

내용에서 언급되었다. 전체에 해당되는 기사가 89건

(28.80%)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3차 의료

기관의 간호사들이 타 기관의 간호사들보다 나쁜 처우를 

받는다기 보다 타 기관에서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언론노

출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3차 의료기관은 의사의 간

호사 폭행, 폭언 및 성추행 기사와 노조파업의 기사에 주

로 연관되어 있었고, 2차 의료기관은 의료원 폐업, 과도한 

업무와 관련된 기사들과 주로 연관되어 있었다. 공공기관

은 무기한 계약직 방문간호사의 부당해고와, 기타에 속하

는 국군병원과 요양병원 등은 성추행 기사에 언급되었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인력부족, 임신순번제, 간호인력개

편안과 관련된 내용에 속해있었다.

지역별 분류를 보면 전국이 121건(39.1%)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인력부족, 과도한 업무, 임신 및 육아

와 관련된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 외

에 대구,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상도가 83건(26.86%)으

로, 대학병원 교수의 간호사 폭행, 폭언 및 성희롱과 진주

의료원 폐쇄, 방문간호사 부당해고, 노조파업 등의 기사가, 

서울의 40건(12.9%)의 기사는 응급실 간호사 폭행사건과 

S대학교병원 신입간호사의 열정페이가 다수를 차지했다. 

언론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내용들(간호사 폭행, 폭언 및 

성희롱과 열정페이 등)이 주로 경상도와 서울지역의 병원

에서 주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분류를 보면 1, 2, 3위에 공통적으로 폭언 및 폭

행, 성적문제, 임신, 간호인력부족, 태움, 파업 등이 선정

되었다. 이 키워드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

나, 대부분의 기사에 이 단어들이 등장한다. 이것은 언론

에서 바라보는 간호사 처우의 부정적인 부분의 대표 키워

드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임신과 관련된 문제는 1, 

2, 3위로 분류된 단어들 중에서도 3위 안에 공통적으로 포

함되어있다. 이것은 간호사 태움 문화 중 하나로 알려진 

임신순번제가 언론에 노출도가 높아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키워드에는 간호사인력부족, 간호사 태움, 간호인

력개편안, 미흡한 복지, 범죄, 부당해고, 성폭행성희롱, 신

체적 폭행, 업무 과중, 업무 환경, 의사인력부족, 임금수

준, 파업, 기타 등이 있었다.

그 중 성폭행·성희롱에 관한 키워드의 빈도수가 가장 높

았다. 성폭행·성희롱에는 의료진이 간호사 상대로 하는 성

폭행·성희롱과 환자가 간호사에게 하는 성폭행·성희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다. 수술실이나 군부대같이 폐쇄적인 

공간에 있는 간호사가 성폭행·성희롱을 경험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폐쇄적인 공간인 만큼 실제로 있던 사건보

다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 인력부족 관련 키워드는 최근 5년간

(2012.11.01.~2017.10.31.)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이직의 원인은 간호사 태움, 수면

의 질, 월수입, 업무 만족도, 업무의 육체 부담정도, 직무 

만족도가 유의미하다고 살펴볼 수 있었다[20]. 

간호사 태움 관련 키워드는 전국적이고 지속적으로 언

급되고 있었다. 신문기사를 통해 나타난 ‘태움’은 간호사 

간 은닉적으로 행해지는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 폭

력 등과 같은 가혹행위라고 기술되어 있다[21]. ‘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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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때, 태움은 폭력에 해당하는데 

종류에는 인격모독, 눈치, 왕따 등으로 신규간호사들이 많

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경험이 있는 응급실 

간호사의 17%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을 받은 것

으로 보고되었으며[22], 폭력에 대한 경험은 간호사 개인

에게 분노, 슬픔, 좌절, 불안, 자기비난, 무력감 등의 심리

적인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호생산성을 저해

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병원 내 폭력예방을 위한 다

양한 전략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3]. 

부당해고와 관련된 키워드의 내용에는 기간제 간호사나 

방문간호사의 부당한 해고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비정규직

간호사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4대보험이 되지 

않았고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렇듯 근로 복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바

라볼 때 비정규직은 많은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통을 겪으

며 근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폭행과 관련된 기사에는 의료진 폭행과 환자폭

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병원 인력의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들의 가장 가까이

에서 일을 하게 되고, 환자들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전 세

계적으로 병원 내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폭력에도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왕따,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 위협을 포함하며, 간호사 4명중 3명, 90% 이상

이 근무 중 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간호사의 

폭력경험 비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23]. 그러나 폭력을 

당하는 간호사를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이 미흡하고, 소송

을 한다 해도 간호사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참고 견딘다는 내용이 많았고, 폭행사건을 은폐하려는 병

원이 많아 실제로 일어나는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흡한 복지의 키워드도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찾아 볼 

수 있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유행 시 코호트 

격리된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를 치료한 간

호사의 이직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결과를 준 것

이 나타났다[25]. 이렇듯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환자를 담

당한 간호사에게 추후 합당한 지지와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를 간호한 간호사의 2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

상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다가 장애아를 

출산한 임산부간호사에게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등 미흡한 

복지로 인해 간호사들의 인력은 더 부족해지고 있다.

파업은 K, U, S, E, B대학병원을 위주로 한 기사들이 

많았고 공통적인 파업 이유는 부족한 의료 인력과 부족한 

임금문제 그리고 비정규직문제 때문이었다. 최근 E대학병

원의 파업 장기화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

이 사측에 요구하는 내용은 부족한 인력과 임금문제, 비정

규직문제로 다른 병원들이 파업하는 이유와 같았다.

임금수준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언급되고 있는 것은 

2017년에 S대학교병원 신규간호사 월급사건이 언론에 보

도되면서부터이다. S대학교병원 사건이후로 다른 병원들

의 간호사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

는 것이 많이 보도되었다. 이에 H대학교병원은 잔여 임금 

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이런 부당대우를 

받는 간호사들의 실태가 사회에 공개되어 노동에 합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된 키워드도 종종 찾아 볼 수 있

었는데 이는 간호실무인력으로 3단계가 나눠져 간호 인력

을 늘리고자하는 법안이다. 현재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에는 

간호사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지만, 개인병원이나 중소 

병원, 지역병원은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 

인력이 개편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신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료 인력이 많이 늘어날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은 엄

연히 나눠져 있는데, 간호대체인력이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

하게 되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중요한 환자의 상

태를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업무과중과 관련된 기사는 키워드 외에도 전반적인 기

사 내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업무과중은 간

호사의 이직과 직결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로 인해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는 날로 늘어가는 실정이다.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여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간호의 질과 간호사의 삶의 질 또

한 저하되고 있었다. 간호사는 많은 업무로 인해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식사시간도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이렇듯 간

호사의 이직정도와 업무량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업무환경에는 간호사가 근무하는 미흡한 환경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업무환경과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

에서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이 나쁠수록 이직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16][26]. 또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부분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

며 이런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고정근무를 하는 간호

사에 비해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7]. 업

무의 특성상 간호사의 교대근무체제를 없애기는 힘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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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건강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무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근무형태에 따른 

정확한 건강 상태 조사가 이져야 할 것이다. 

의사인력부족이라는 키워드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의

료인 인력부족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인력부족으로 크게 

나누어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

의 수는 늘어가는 반면 전공의 숫자를 증원시키지 않으며 

아울러 기대수입이 높고 위험부담이 적은 진료과의 전공

의를 지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측면

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과 전공

의 지원율은 몹시 낮은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검사 및 시술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선발함으

로써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PA를 활용하고 있

다. 간호사가 PA업무를 하는 이유는 의사인력의 부족함을 

간호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함인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는 PA가 공식화되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PA간호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PA간호사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업무를 공식화하고 정식적인 교육과정과 제도

적 뒷받침이 이루어져 간호사의 업무와 의사의 업무의 경

계를 확실히 하여 법의 보호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범죄에는 간호사를 상대로 스토킹하거나 금품 갈취, 폭

행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법원은 벌금형으로 그쳤다. 앞

으로 의료인에 대한 범죄에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BIG KINDS 검색엔진을 통해 인터넷, 뉴스, 

신문 등의 매체에서 2012. 11. 01 ~ 2017. 11월 초까지 

간호사, 간호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 309건 추출

하여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간호사의 부당처우와 

관련된 키워드를 분류하고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간호사의 

근무환경 현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간호사의 처우에 대

한 보도내용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성범죄, 인력부족에 대

한 것들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

로도 간호사의 부당한 처우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중요하게 다뤄짐으로써 간호사 직종의 근무환경 개선을 

넘어서 한국 의료에서 환자의 간호에 대한 질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REFERENCES

[1] B. H. Lee, and S. W. Hwang, “Educational Society for Prospective 

Teacher,” Changjisa, pp. 152-156, 2017.

[2] J. Girvin, J. Debra, and H. Marie, "Contemporary Public 

Perceptions of Nursing: a Systematic Review and Narrative 

Synthesis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Evidence,"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24, N0. 8, pp. 994-1006, November, 

2016.

[3] J. Gill, and C. Baker, "The power of mass media and feminism 

in the evolution of nursing’s imag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nursing practice,"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November, 2019. DOI: 10.1007/s10912-019-09578-6

[4] H. S. Lee, H. S. Lee, H. Y. Yom, J. M. Lee, W. S. Jung, and 

H. J. Park, “A Study of the Image of Nurse through Analysing 

Linking Words of Nurse in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22, No. 2, pp. 173-182, 

August, 2016. DOI: 10.22650/JKCNR.2016.22.2.173

[5] J. Kelly, G. M. Fealy, and R. Watson, “The Image of You: 

Constructing Nursing Identities in YouTub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8, No. 8, pp. 1804-1813, August, 2012. DOI: 

10.1111/j.1365-2648.2011.05872.x

[6] Y. H. Yom, K. Kim, H. Son, J. M. Lee, J. H. Jeon, and M. A. 

Kim, “An Analysis of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on Korean 

TV Drama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21, No. 3, pp. 412-423, December, 2015. DOI: 10.22650/JKCNR

.2015.21.3.412

[7] A. Younas, S. P. Rasheed, and J. Sommer,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Concerning Nursing Education in Pakistan,"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41, 102638, November, 2019. DOI: 

10.1016/j.nepr.2019.102638

[8] M. J. Oosthuizen. “The Portrayal of Nursing in South African 

Newspapers: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frica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Vol. 14, No. 1, pp. 49–62, January, 2012. 

[9] Gallup, 2019 Honesty/Ethics in Professions, https://news.gallup.co

m/poll/1654/honesty-ethics-professions.aspx.

[10] L. H. Jin, M. Y. Kim, and B. S. Yang, “The Image of Nurse 

in Korean Newspaper Article: A Thematic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10, pp. 309-320, 

October, 2019. DOI: 10.15207/JKCS.2019.10.10.309

[11] S. A. Park, S. J. Park, C. M. Lee, M. R. Yun, and K. Y. Hwang, 

“Image of Nurses Portrayed in Internet Newspapers,” Culture and 

Convergence, Vol. 39, No. 6, December, 2017. 

[12] M. Flinkman, U. Isopahkala-Bouret, and S. Salanterä, “Young 

Registered Nurses’ Intention to Leave the Profession and 

Professional Turnover in Early Career: A qualitative case study,”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otices, Vol. 2013, pp. 1-12, 

August, 2013. DOI: 10.1155/2013/916061



Contents Analysis on the Media about the Working Conditions of Nurses   117

[13] M. Rezaei-Adaryani, M. Salsali, and E. Mohammadi, “Nursing 

Image: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Contemporary 

Nurse,” Vol. 43, No. 1, pp. 81-89, December, 2012. DOI : 

10.5172/conu.2012.43.1.81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Nurs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p. 1-4, 2018.

[15] M. Y. Kim, “The Effects of Nurses' Working Environment and 

Reliability with Superiors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0, pp. 457-465, 

October, 2018. DOI: 10.15207/JKCS.2018.9.10.457

[16] M. K. Jeon, and S. J. Han, “The Effect of Nurses' Perceived 

Working Environment,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Intent to Sta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9, No. 5, pp. 532-541, May, 2019. DOI: 10.5392/JKCA.201

9.19.05.532

[17] S. Lin, H. Chiang, and I. Chen, “Comparing Nurses' Intent to 

Leave or Stay: Differences of Practice Environment Perceptions,” 

Nursing & Health Sciences, Vol.13, No.4, pp. 463-467, 2011. 

DOI: 10.1111/j.1442-2018.2011.00640.x

[18] N. L. Kondracki, N. S. Wellman, and D. R. Amundson, “Content 

Analysis, Review of Methods & Their Applications in Nutrition 

Education,”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r, Vol. 

34, No. 4, pp. 224-230, July-August, 2002. DOI: 10.1016/S149

9-4046(06)60097-3

[19] R. Wimmer, and J. Dominick,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8th Ed.),” Thompson Wadsworth, United States of 

America, 2006.

[20] H. J. Lee, and Y. C. Cho,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Nurses in General Hospital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404-4415, July, 2014. DOI: 10.5762/KAIS.2014.15.7.4404 

[21] S. H. Choeng, and I. S. Lee, “Qualitative Research on Nurses 

Experiencing Taeoom,”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5, No. 3, pp. 238-248, August, 2016. DOI: 

10.5807/kjohn.2016.25.3.238

[22] D. M. Gates, G. L. Gillespie, P. Succop, “Violence Against Nurses 

and Its Impact on Stress and Productivity,” Nursing Economics, 

Vol. 29, No. 2, pp. 59-66, March-April, 2011. 

[23] Y. J. Sohn, H. H. Gong, M. A. Yu, and S. S. Gong,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Resilienc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1, pp. 515-530, February, 

2015. 

[24] H. O. Kim, “Work Experience of Irregular Clinical Research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6, No. 4, 

pp. 623-634, September, 2015. DOI: 10.9728/dcs.2015.16.4.623

[25] H. J. Jung, A. L. Choi1, G. J. Lee, J. Y. Kim, and S. Y. Jeo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that were cohort quarantined during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outbreak,”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3 pp. 175-184, March, 2017. DOI: 10.5762/KAIS.2017.18

.3.175

[26] A. S. Kim, and S. J. Park, “Nursing Environment,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Pediatric Ward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7, pp. 124-132, July, 2017. DOI: 10.5392/JKCA.

2017.17.07.124

[27] H. S. Kim, Y. S. Kim, M. H. Hong, and J. U. Kim, “Comparison 

of Physical, Mental Health Status and Work-related Injuries 

According to the Working Environment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 527-535, January, 2015. DOI: 10.5762/KAIS.2015.16.1.527

Authors

Young-Ran Chin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02 and 

2006, respectively. Dr. Chin had worked for 

a researcher at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nd currently a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Chungwoon University. The 

main research and interest areas are local health programs 

such as home and visiting nursing,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and aged-friendly industries. The main researches 

includ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Reclassification 

and re-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beneficiaries of visiting health care programs (2020)」, and 

「Revision of the standard textbook for caregivers (2014, 

2019)」.

Mi-Hyoung Kwon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Science from 

Han Yang University, Korea, in 2000, 2003 

and 2013, respectively. Dr. Kwon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Chungwoon University, Chungnam, Korea, in 2012.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Pai Chai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adult healthy nursing and 

hospice nursing. 


